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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의 잠든 공간, 다시 숨 쉬게 하려면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는 학생들조차 잘 모르는 공간들이 있다. 발길이 닿지 않는,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공간들이다. 강의실이 있는 건물이나 학생 복지 시설이 아니라면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없어서 학교 속 몇 군데는 학생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을 살짝만 개조한다면 공간 낭비를 막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게 탈바꿈될 것이다.
 
1. 노천극장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곳은 바로 28호관 도시과학대학 지하 주차장 옆에 위치한 노천극장이다. 현재는 온통 잡초로 뒤덮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은 그저 지나치기만 할 뿐, 이 공간이 지닌 무대의 의미나 가능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근처에서 강의를 듣는 전공생들을 제외하고는 캠퍼스 구석인 노천극장을 많이 찾지 않는다. 주차장과 산책로의 일부로만 인식되는 노천극장은, 지금 그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캠퍼스의 공터로 머물 뿐이다.

2.  전망대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곳은 ‘절구통’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우리 학교의 글로벌 전망대이다. 입학한 지 오래된 학생조차 “전망대 안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 전망대 안을 들어가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멀리서도 가장 눈에 띄는 우리학교 랜드마크이지만 정작 그 안은 활용도가 제일 떨어지는 셈이다. 전망대의 1층에는 Global Lounge가 있다. 예전에는 인천대학교로 파견 온 교환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곳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인천대학교 재학생들이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었다. 2층에는 대학 민주화 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관 전시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3~7층은 아무것도 없으며, 8층에서는 커다란 망원경을 통해 탁 트인 송도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노천극장과 전망대 모두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무한한 잠재 공간이다. 먼저 노천극장은 다른 학교들의 노천극장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기에 축제 때 메인 무대로 설정하기엔 수용력이 부족하다. 올해 처음으로 영화 상영회를 열었지만 이는 일회성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에도 자주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야외 영화 상영, 계절별 플리마켓이나 축제 같은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열린다면, 이곳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모여드는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전망대는 가장자리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제2의 INU Cube로 확장되어도 좋을 것 같다.
